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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애착유형 중에서 불안애착은 분노표현(분노표출, 분노억제), 공감능력(인지, 정

서)과, 회피애착은 분노표현 중에서 분노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감능력 중에

서는 인지적 공감만이 분노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애

착과 공감능력(인지, 정서), 인지적 공감과 분노표출 간에는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공감은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그리고 분노조절과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의 경우,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

서만 인지적 공감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인지적 

공감이 고등학생의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개입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등학

생의 분노표현을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불안정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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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입시문화로 대학 진학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

는 경향이 있고, 분노와 같은 자신의 부정적

인 정서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부분과 관련된 

발달과업 수행은 지연되고 있다(권혜진, 1995). 

그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인 감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표현을 

학습하지 못한 채, 이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인식하며 올바르고 적절한 표현하기보다 과도

한 억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청소년의 비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로까지 야기되는 경향이 있다(박영주 

외, 2010). 통계청의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

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었고, 2021년 

청소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여 11.7%였다. 이러한 자살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분노가 제시되고 있

다(Puskar, Grabiak, Bernardo, & Ren, 2009; 유동

환, 김민, 이지숙, 2021). 

분노는 그 자체로서 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

인 것이 아니며, 분노표현방식에 따라 그 결

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희경, 현명호, 2009). 

널리 알려진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

노 그 자체가 아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채유경, 2001). 분노를 

경험하는 것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개

념으로, 분노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대처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백윤미, 

이봉건, 2013). 적응적인 분노표현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이훈구, 이수

정, 이은정, 박수애, 2003), 심리적 불편감이나 

갈등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돕고, 불안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된다(Novaco, 1976). 

Spielberger(1985)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 세 가지로 분류

하였다. 첫째, 분노조절(anger-control)은 상대의 

행동에 인내심을 보이거나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이 느끼는 분노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

하며 분노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태

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의견을 언

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을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과 차분하고 진지하

게 마주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즉, 분노를 조절하

여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McCullough, Kuhn, Andrews & Kaplan, 2003). 둘

째, 분노표출(anger-out)은 행동과 언어로 자신

의 분노를 분노의 대상 또는 타인에게 표출하

는 것을 의미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언어적으

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폭행

을 가하는 등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

나기도 하지만, 화난 표정을 짓거나 자기 발

을 구르는 등의 비공격적인 행동으로도 나타

날 수 있다(Kerr & Schneider, 2008). 마지막으로 

분노억제(anger-in)는 속으로는 분노하지만, 겉

으로는 화를 드러내지 않고, 분노를 제공하는 

상대를 피하거나 화난 이유를 말하는 것을 회

피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는 분노 

상황과 관련된 사고 및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

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서구의 문화보다 자기개

방이나 자신의 감정노출에 대해 익숙하지 않

다(신현숙, 구본용, 2001). 그러므로 청소년이 

분노를 기능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입하

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

는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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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Novaco(1976)에 의하면 적절한 분노표현

은 동기부여, 자기고양, 자아반성 수단으로 작

용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분노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

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분노표현

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김가희, 2008; 김수

진, 최인령, 2018; 김정희, 김형균, 2021; 장혜

림, 2016)나 우울(정유진, 하은혜, 2014), 사회

적지지(심송애, 김형균, 2022), 대인관계(심송

애, 2021; 최윤경, 2015), 애착(김현주, 2009; 이

선주, 2011; 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부

모-자녀 의사소통(김미영, 2012) 등이 확인되었

다. 이 중에서 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소현, 

여종일, 2021). 

애착이란 유아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이다(Bowlby, 1973). 유

아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

대 경험을 내면화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 받

을만한 사람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한 자기표상

과 타인을 신뢰롭고 접근가능한 존재로 인식

하는가에 대한 타인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

성하게 된다(Bowlby, 1978). 이와 같은 내적작

동모델에 따라 애착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작동모델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애착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작동모델을 

가지는 회피애착 차원으로 나누어진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불안애착 유형은 타인

으로부터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걱정으로 만

성적 불안을 경험하며, 회피애착 유형은 타인

과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

된 내적작동모델은 유아가 성장한 후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원, 2014; Bartholomew & 

Horowitz, 1991).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다

리와 같은 시기로, 사회에 나아가 급격한 변

화를 경험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

는 성인기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준비를 하

는 시기이다. 이에 청소년기의 애착은 이들의 

학교적응과 대인관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채영이, 2006). 특히, 청소년기 애착은 주 양

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아동기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성 획득을 위해 상

호성(mutuality)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전환되

는 과정을 통해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

로 이동한다(Asinsworth, 1989; 구유나, 홍지영, 

2017). 

따라서 최근 청소년 애착 관련 연구들은 개

인이 성장하면서 확대되는 애착대상(Hazan & 

Shaver, 1994)의 전환을 바탕으로 성인애착 개

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구유나, 홍

지영, 2017; 김정호, 2015; 김향기, 김혜순, 

2017; 손태주 외, 2011; 전순초,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이루

어진 성인 애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서 대처 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인다는 애착유

형에 대한 설명(Sperling et al., 1994; Fraley et 

al., 2000)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애착유형(불안, 

회피)과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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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

모 및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분노를 적게 표현한다고 하였다(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불안정 애착 집단의 분

노와 적대감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이 안정 애

착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eesters et 

al., 2002). Milkulincer(1998)의 연구에서 애착유

형에 따라 분노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안정 애착의 경우 분노표현 이후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타인에 대해 낮

은 적대감을 경험하는 통제되고 기능된 방식

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정 애착 중 불안애착의 경우 분노조절이 

어렵고 분노를 반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회

피애착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경험하며 분노를 경험하는 문제 상

황에 대한 생각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하위요인과의 관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불안애

착의 경우 분노억제와 분노표현 모두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의 경우 

분노억제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손정락, 2009; 전혜경, 2014). 한편, 직

접적으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애착유형과 관련이 높은 양육태도

와 분노표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과의 관계

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김은정(2001)의 연구

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수록 분노조절을 잘하며 분노표출과 억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

착이 안정적인 청소년일수록 분노조절과 같이 

적응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문소현, 박영주, 2008), 안정된 애착유형

을 가진 청소년들이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기능적으로 분노표

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유

형일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공감능력이 있다.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에서 Freud는 자아(ego)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말하며 공감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박성희, 1993). 공감능력은 이타적인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

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정은숙, 2018), 대

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

한 이해를 도와주고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여 원만한 관계

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선미, 2014).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

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

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구별하고, 도

움을 주는 행동을 포함하여 이타적 행동을 유

도하고,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성희, 2004; Singer, 

2006).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공감능력은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이타적 행동 등과 긍정적인 

연관(Howard & Bennet, 1981)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공감능력은 우울 및 

불안과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박지언, 

이은희, 2008; Miller & Eisenberg, 1988), 공격성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련의 

연구(김인형, 2015; 홍명숙, 어주경, 2013; De 

Wied, Goudena, & Matthys, 2005; Lesure-Lester, 

2000)를 통해 밝혀졌다. 이와는 반대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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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공격적 성격, 

분열성 성격장애 등과 같은 조현병을 유발

(Montag, Heinz, Kunz, & Gallinar, 2007; Shamay- 

Tsoory, Harari, Szepsenwol, & Levkovitz, 2007)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또래,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

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공감능력의 부족이 학교폭력

의 주된 원인이라는 가정 아래 공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지신, 안지영, 오미경, 

2013). 높은 공감능력은 우울 및 불안과 반사

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박지언, 이은희, 2008),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김인형, 

2015) 공감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

과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행동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공감능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소영호, 하상원, 노세진, 2016). 공감

능력은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더 나아

가 성인기까지의 모든 관계에 주요한 요소이

므로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청소년기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에는 정서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와 서

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Davis, 1980). 즉, 공감을 단일한 개념이 

아닌 인지, 정서 두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

적인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다. 먼저 인지적 

공감이란 타인의 역할과 관점을 이해하고 타

인의 행동을 추론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

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Davis, 1980). 반

면, 정서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

한 대리적 정서경험으로 타인의 정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 그리고 인지

적 공감과 분노표현 양상(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

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련 연구

를 보면(소명호, 하상원, 노세원, 2016), 공감의 

차원에 따라 분노표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

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

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모두, 분노표현 

중에서 분노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표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경우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이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공감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즉, 정서적 공감이 분노표출과 분

노억압 행동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공감은 분노억압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으면, 분노억압 행동 수준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애

착과 공감능력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서지현, 2005; 이주혜, 조영아, 2014). 

즉 애착유형은 분노표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능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

다는 것이다. 공감능력은 생애 초기의 애착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전적인 영향보

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박성희, 1993, 2004). 따라서 애

착유형은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

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애착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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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

래,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유

아기에 형성된 안정된 애착이 기본 바탕에 강

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청소년 시기뿐만 아

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관계를 만들어 핵

심적인 기능을 하며, 자신이 안정되어 있을수

록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정자윤, 2010). 

애착과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서지현

(2005)의 연구를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보

다 공감능력 수준이 높았고 결과적으로 반사

회적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적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불안정애착(불안. 회피) 수준이 높

으면 공감능력이 낮다는 결과가 여러 선행연

구 결과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이주혜, 조영

아, 2014; Britton & Fuendeling, 2005; Joireman 

et al., 2001; Mikulincer et al., 2001; Mikulincer & 

Shaver, 2005).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안

애착 혹은 회피애착의 공감능력이 높다는 연

구결과들도 있다(안자경, 장문선, 2016;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정경아, 김봉환, 2010; 

Sealre & Meara, 1999; Trusty et al., 2005). 예를 

들어 불안애착의 경우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

은 것으로(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나타

났고, 회피애착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과 부

적인 상관을 보이거나(안자경, 장문선, 2016) 

혹은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공감능력과 모두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아, 김봉환, 2010).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불안정 

애착유형과 공감능력의 차원별로 두 변인 간

의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피)과 공감능력의 차원별(인

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먼저 앞서 제시한 변인들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불

안정(불안, 회피) 애착유형은 분노표현 양상(분

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역기능적인 분

노표현 개입은 중요하며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애착유형을 통한 개입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역기능적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애착유형을 통

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송

수미, 현명호, 윤미숙, 2009)을 고려할 때, 불

안정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중간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시한다. 즉,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통해 분노표현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

착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의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자, 불안정

한 애착유형에 영향을 받는 변인인 매개변인

으로 공감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불안정 애착유형, 공감, 분노표현

(표출, 억제, 조절)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

로 사료된다. 특히, 대인관계 상황에서 역기능

적 분노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을 고려할 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핵

심으로 하는 공감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기능적

인 분노표현을 도울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

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각 변인의 하위 

요인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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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각 변인의 하위 

요인을 바탕으로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피)

이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공감능력을 통해 분

노표현 양상(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

는 것은 각 유형 및 하위요인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

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

재까지 이와 같은 구조적 경로를 하위요인별

로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양상 간의 관

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

에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불안정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

노표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소재

한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4일까지 4주일 동안 실시되었다. 총 180명의 

응답이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3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177명(남 99명, 여 78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설문을 실시하기 위

하여 그 전에 해당 학교 관계자들(선생님, 관

리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연구의 취지와 내용

을 설명하였고 설문 실시에 대한 허락을 받았

다. 설문에 앞서 응답에 대한 익명성과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

임을 안내하였고, 설문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설문지는 교사가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으로 실시 후 회수하였다.

측정도구

애착유형

애착유형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 그리고 Brennand(2000)의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을 김성현

(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것을 박지선

(2008)이 전문가 평정을 통하여 청소년용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ECR-R은 애

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 두 개의 독립된 하위차원으로 나뉜다. 

이 척도는 불안애착(18문항), 회피애착(18문항)

를 하위변인으로 포함하는 3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단계 척도이다.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 안에

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

치도 Cronbach’s α는 불안애착 , 회피애착 

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불안애

착 , 회피애착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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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

공감능력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80)

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박성희(1994)가 번안하고 김

지은과 박혜준(2016)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요소(14문항), 정서적 요소

(14문항)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는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단계 척도이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

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

다’ 5점 안에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인지적 공감 문항의 예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처

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가 있으며, 정

서적 공감 문항으로는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가 있다. 김지은과 박혜준의 연구(2016)

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0,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71~.78 분포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인지적 공감은 , 정서적 공

감은 로 나타났다.  

분노표현

분노표현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등(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XI(Srate-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바탕으

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로 3단계

까지 번안된 것을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이 한국 문화에 보다 적절하고 타당하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분노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특성분노 10

문항, 상태분노 10문항과 분노표현을 측정하

기 위한 분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

노조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연구 목적에 따라 분노경험인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측정은 제외하고, 분노표현 3개의 

하위척도로만 구성하여 분노표출(anger-out), 분

노억제(anger-suppression), 분노조절(anger-control)

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는 2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각 문항은 Likert 4단계 척도이다. ‘거의 

전혀 아니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 안에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전겸구 등

(2000)의 연구에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분노표출 , 

분노억제 , 분노조절  이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분노표출 , 분노억제 

, 분노조절 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으로 신뢰도가 로 나타났고, 분노조절은 적

응적인 분노표현으로 신뢰도가 로 나타났

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5.0 프로

그램과 SPSS PROCESS macro 4.0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애착유형, 공

감능력, 분노표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

의 정규성 가정에 대한 충족 여부를 위해 왜

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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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애착유형
불안애착       

회피애착      -.47

공감능력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전체       

분노표현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       

전체       

표 1.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의 기술통계

는 영향에 있어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 4.0의 모델 4를 이용

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

현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고,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변

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

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Hong, Malik과 Lee 

(2003)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댓

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4 미만이면 

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충족

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애착은 분노표출(r=.32, p<.001), 분

노억제(r=.4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회피애착도 분노

억제(r=.3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높아지고, 불안

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분노표출 또한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r=.18, p<.05), 정서

적 공감(r=.3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회피애착은 인

지적 공감(r=.39, p<.001), 정서적 공감(r=-.2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공감은 분노표출

(r=-.16,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분노조절(r=.36, p<.001)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는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

출 수준은 낮을 수 있겠으며, 분노조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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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불안애착 1

2 회피애착 .13 1

3 공감능력 .31*** -.40*** 1

4 인지적공감 .18* -.39*** .87*** 1

5 정서적공감 .35*** -.27*** .81*** .42*** 1

6 분노표현 .46*** .22** .06 .04 .07 1

7 분노표출 .32*** .04 -.07 -.16* .07 .61*** 1

8 분노억제 .43*** .39*** -.01 -.10 .10 .82*** .40*** 1

9 분노조절 .06 -.05 .20** .36*** -.06 .34*** -.37*** .04 1

*p<.05, **p<.01, ***p<.001

표 2.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의 상관관계

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

노표출과 분노조절(r=-.37, p<.001)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분노표

출과 분노억제(r=.40, p<.001)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

개효과 검증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4.0을 모델 4를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표본은 개로 지정하고, 신

뢰구간은 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

어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애

착유형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노표현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

노조절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공감능력은 인

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 하위요인으

로 나누어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분석 실시에 있어, 

선행 연구(Shrout & Bolger, 2002)에서 제시한 

매개효과분석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였다. 

즉, 매개효과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상관관

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유의

해야 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

계가 유의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다(Gelfand, Mensinger, & Tenhave,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상관관

계 및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를 고려하였다. 즉, 인지적 공감과 분

노억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서적 공감과 분노표현의 각 하위요인(분노

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간의 상관관계도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의)과 분

노억제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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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불안애착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표출)

상수      

불안애착      

인지적 공감                 

        ,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3.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경로    

총효과

(불안애착 → 분노표출)
   

직접효과

(불안애착 → 분노표출)
   

간접효과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4.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분석은 제외되었고,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

의)와 분노표현의 각 하위요인(분노표출, 분노

억제, 분노조절)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분석은 제외되었다. 고등학생의 애

착유형(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분노

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표 

3과 같이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   

     ) 과 분 노 표 출 (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공감은 분노표출

(      )에 부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불안애착이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공감이 분노표출에 부적인 영향을 주

어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노표출의 관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불안애

착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표출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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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불안애착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변수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불안애착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조절)

상수      

불안애착               

인지적 공감      

        ,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5.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경로의 부분매개를 번 반복 추출하여 분

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불

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의 신뢰구간이 에서 로 나타났

고, 이 범위는 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과 분

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

의 총 효과가   이었으나, 매개변수

인 인지적 공감이 통제되면서 불안애착과 분

노표출의 직접 효과는   으로 증가

하였다. 

이 결과는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의 직접

효과의 크기가 총 효과보다 크면서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난 것인데,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

과 분노표출 사이에서 비일관적인 매개를 보

임을 알 수 있으며 억제효과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김하형, 김수영, 2020). 종합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불안애착과 인지적 공감,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 직접적인 경로가 존

재하고, 인지적 공감이 투입되었을 때도 간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

애착이 분노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인지적 공감도 분노조절(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애착에

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

에 대한 의 신뢰구간이 에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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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

감의 매개효과

경로    

총효과

(불안애착 → 분노조절)
   

직접효과

(불안애착 → 분노조절)
     

간접효과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6.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나타나 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이 인지

적 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지적 공감

이 분노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지적 공

감이 불안애착과 분노조절의 관계를 완전 매

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불

안애착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조절에 이

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번 반복 추출

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

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의 신뢰구간이 에서 로 나

타났고, 이 범위는 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에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에 

대한 의 신뢰구간이 에서 으로 나

타나 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

노조절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

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종합해 보면, 그림 3과 같이 불안애착과 인

지적 공감,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간 직접적인 경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지적 

공감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애착이 인지적 공

감의 완전 매개를 통해 분노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표 7

과 같이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 

    )과 인지적 공감은 분노표출

(       )과 부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애

착은 분노표출과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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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총효과

(회피애착 → 분노표출)
    

직접효과

(회피애착 → 분노표출)
    

간접효과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8.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회피애착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표출)

상수      

회피애착        

인지적 공감       

        ,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7.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사용하였고, 회피애착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표출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

는 표 8과 같다.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

서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의 신뢰구간이 

에서 로 나타났고, 이 범위는 을 포함

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

지적 공감이 매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표 

9와 같이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 

    )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이 나타났고, 인지적 공감은 분노조절(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피애착에

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

에 대한 의 신뢰구간이 에서 으로 

나타나 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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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총효과

(회피애착 → 분노조절)
   

직접효과

(회피애착 → 분노조절)
   

간접효과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10.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회피애착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조절)

상수      

회피애착       

인지적 공감      

        ,    신뢰구간 내 하한값,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9.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적 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인지적 공감

이 분노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지적 공

감이 회피애착과 분노조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회피애착이 인지

적 공감을 통해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부

분 매개를 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

로 하였을 때,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의 신

뢰구간이 에서 로 나타났고, 이 범

위는 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에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에 대한 의 

신뢰구간이 에서 으로 나타나 을 포

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인지적 공감이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

에서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회

피애착은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조절에 영

향을 미친다. 

종합해 보면, 그림 4와 같이 회피애착과 인

지적 공감,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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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을 경우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간 

직접적인 경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지적 공

감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회피애착이 인지적 공감

을 완전 매개로 하여 분노조절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림 4.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

감의 매개효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애착유

형과 분노표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잘못된 분노표현을 예방하고 분노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

다. 그에 따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인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

노표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고등학생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불안 

애착유형일수록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성향

이 높다는 기존 연구(김현주, 2009)와도 일치

한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이 높

은 불안애착일수록 분노를 표현할 때 역기능

적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불안 애착이 고등학생의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와 일

치한다(배성만, 2015). 회피애착은 분노억제에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분노표

출과 분노조절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지 않았다. 이는 회피적인 애착 형태를 나

타낼수록 분노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상

황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적인 대

처를 한다는 기존 연구(Mikulincer, 1998)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꺼

리는 회피애착의 고등학생들이 분노감정을 느

낄 때, 그 감정을 기능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내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분노표현

은 불안정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고등학생들의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인 방

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애착유형과 공감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의 경우 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결과(Trusty & Watts, 2005)

와 일치한다. 이것은 애착 관계에서 불안 수

준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연

구한 이수현, 김동민 그리고 서영석(2006)은 

불안애착인 상담자일수록 정서적 공감능력 수

준이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불안애착인 사

람들은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 수 있는 가능

성을 의미한다. 반면 회피애착의 경우 공감능

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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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주혜와 조영아(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고, 조태현(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일수록 인지적 공감능

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애착유형에 따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

적 공감은 해부학적 기초가 서로 다르며

(Shamay-Tsoory, Aharon-Peretz & Perry, 2007), 심

리적 장애의 유형에 따라 손상되는 공감 영역

도 다르다고 보고되었다(박민, 2012).

공감과 분노표현 관계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분노표출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분노조절

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타

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과 인지적 공감이 관

련이 있다고 주장한 기존 연구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Jolliffe & Farrington, 2004). Jolliffe와 

Farrington(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

능력은 분노감을 느낄 때, 타인과 상황을 이

해할 수 있게 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

표출을 덜 사용하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고등학생들

의 과도한 분노표출을 낮춰주고, 분노를 기능

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인지적 공감과 분노조절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이현라(2022)의 연

구와도 일치하는데, 분노상황에서 인지적 공

감능력이 높은 고등학생들은 즉각적으로 분노

를 표현하여 분노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여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지적 공감과 분노억제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정서적 공감의 경우 분노표현의 모든 하위

요인(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들을 종

합해 보면, 고등학생이 분노감정을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조절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분노표출과 분노억

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분노억제가 높아질수록 분

노를 지나치게 표출하게 된다는 기존연구(김

현주, 이정윤, 2011)처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가 독립적이고 다른 형태의 표현방식이기 보

다는 두 표현방식 간의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분노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언

제든지 억압해 왔던 분노감정이 한 번에 표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억

압해 왔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은 공격

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

표현과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

았고,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불안정 애착유형

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매개효

과를 확인한 결과,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과 분노표출과의 관계

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이 매개로 작용하여 분

노표출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회피

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

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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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확인하였다.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간

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은 인지

적 공감능력을 높여주고, 높아진 인지적 공감

능력이 분노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회피애착과 분노조절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이 인지적 공감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능력을 낮추고, 낮

아진 인지적 공감능력이 분노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

의 관계에서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 고등학생

일수록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미숙하고 자신

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피애착은 타인에

게 실망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피하기 위해 감정

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Searle & 

Meara, 1999; Wei et al., 2005). 

위의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불안정한 애

착유형에 따라 인지적 공감능력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분노조절과 분노표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하

며(Leiberg &Anders, 2006), 인지적 공감능력이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의 분노표현 양

식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개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지적 공감

능력 수준이 낮으면 사소한 문제에도 즉각 감

정이 타오르고 그 감정에 머물러 있어 감정조

절을 잘 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

상인 분노표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 행

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입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

면 조절되지 않은 정서표현은 고등학생의 부

적응을 유발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

을 직면하게 할 수 있다. 또 나아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

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변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토대로 부

정적인 분노표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등학생에게 개입하고자 할 때 다음의 내용

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불안정 애착유형이 독립적인 개념으

로 하위 유형에 따라 분노표현 양상과 공감의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학생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개입에 있어 애착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공감능

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공감능력이 고등학

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상을 기능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에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인지적 공

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즉,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역할 바꾸기와 같은 역할 수

용을 통한 훈련과 같은 전략들(이주혜, 조영아, 

2014)이 상담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제외하면, 회피애

착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

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공감능력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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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간의 경로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안애착과 달리 

회피애착은 분노에 대한 자각이 낮고 분노 정

서에 대해 도피적이고 억압적인 반응을 보인

다는 기존 선행연구들(김현주, 이정윤, 2011; 

전혜경, 2014)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

한, 최근 고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독립성, 주

체성, 다양성 등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최근의 고등학생들은 가장 독립적이며 개

인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고등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코로

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타인과의 거리 유

지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관계에 대해 보다 독립적으

로 대처하고자 하는 성향이 설문에 반영되었

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대상이 서울 소재 3개 학교에 재

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 결과를 모든 고등학생에 대

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에 대한 유의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하위요

인 중에서 설명력이 높지 않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으나,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두 개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을 좀 더 세부적으

로 측정하여 공감능력 차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불안애

착과 분노표출과의 관계, 회피애착과 분노조

절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비일관적

인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

적 공감능력은 분노표현양상(분노표출, 분노억

제, 분노조절)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후속연구에서 

측정 변수들 및 표본집단의 재검토가 필요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감능력 척도의 차원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후

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를 감안

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설문을 위한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응답자의 반응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

다. 시간에 쫓겨 응답할 시 참여자들의 낮은 

이해도, 문항의 오해석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가 없다는 한

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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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that empathy ha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insecure attachment type and anger express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177 

students in their second year of high school from three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nd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PROCESS macro 4.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the insecure attachment types, anxious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types of anger expression, anger-out and anger-in, 

and both types of empathy, cognition and emotion, while avoidant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ger-in. Only cognitive 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ger control. Avoidant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cognition and emotion and cogni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ger 

expression. Second, cogn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ger-out, and anger control, respectively. Cognition onl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ttachment and anger control. Thus, cognition predicted anger-out and 

anger control in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s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interven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expressing anger appropriately. This 

paper discusses this study’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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